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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  약 : 본 연구는 24주간의 축구영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등학생(저학년, 고학년)의 신체조성, 기초
체력,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남자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저학
년 40명, 고학년 40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. 축구영재 프로그램은 주 1회, 24주간 실시되었으며, 측정
된 자료의 그룹 내 변화는 대응표본 t-검정, 그룹 간 차이는 독립표본 t-검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. 
또한,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. 그 결과, 신체조
성 중 근육량은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,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, 체지방량은 유의하
게 감소하였다. 기초체력은 모든 변인에서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, 심폐지구력, 근력, 순발력에
서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다.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, 그룹 간 
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. 축구영재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남학생의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 증진에 긍정적인 
영향을 미쳤으며,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.

주제어 : 축구영재 프로그램, 초등학생, 신체조성, 기초체력, 자기조절능력, 자기효능감

  Abstract :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otball talents program on 
body composition, fitness, self-control and self-efficac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
were eighty males students volunteers, composed of the lower group (n=40; 1-3th grade) and senior 
group (n=40; 4-6th grade). The test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-test, independent t-test and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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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wo-way repeated measures ANOVA. The alpha level of p<0.05 was set for all tests of significance. 
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both group were as follows; The muscle mass in the body composition 
had significantly increased,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. Body fat mass had 
significantly decreased. Fitness(cardiorespiratory endurance, muscular strength, flexibility, power and 
agility) had significantly increased, cardiorespiratory endurance, muscular strength, and power was a 
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. Self-control and self-efficacy had in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
groups. Therefore, the football talents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s on body composition and 
physical fitness lev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. And it seems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
self-control and self-efficacy.

Keywords : Football talents program, Elementary school students, Body composition, Physical fitness, 
Self-control, Self-efficacy

1. 서 론

 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운동선수 발굴 및 육성시
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체육을 토대로 운동부 
및 스포츠클럽 활동의 형태로 엘리트 스포츠의 
경기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였으나, 이러한 시
스템은 비과학적이고, 경기력 중심의 기능적인 육
성에 치중함에 그침으로써 체·지·덕의 조화로운 
통합을 이룬 엘리트 스포츠 양성에 한계점을 드
러내었다[1,2].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전국 권역
별 대학을 중심으로 체육영재센터를 통한 체육영
재 양성을 확대시키고, 과학적인 운영 및 훈련을 
지원하여 육상, 체조, 수영 종목의 우수한 체육인
재를 조기발굴하고 있다[3]. 하지만, 체육영재센
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종목은 한정되어 있어 
다른 종목의 영재 발굴에 부족한 실정으로 타 종
목 영재발굴에 한계점을 드러낸다. 이에 타 종목
에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인재들은 사교육을 통
해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. 
  한편, 축구종목은 국내 프로팀들의 재능기부 
형태와 여러 단체들의 후원으로 비공식적이긴 하
나 체육영재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, 그 프로그램 
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. 축구영재성
은 축구지능의 기초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축구에
서 요구되는 체력과 더불어 밸런스, 지구력, 순발
력 등의 축구체력과 축구기술, 전술운용 등으로 
구분되며, 자신감, 인성, 동기유발, 좋은 습관 등
의 심리지능 또한 포함된다[4].
  유소년기의 신체활동 참여는 체격의 성장과 발
달뿐만 아니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그 중요성
이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데, 이 시기의 체육

영재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는 운동기술관
련 체력수준 뿐만 아니라 성장기 발육·발달에 많
은 영향을 주고, 근지구력, 순발력, 심폐지구력 
등의 기초체력을 향상시켜, 체육영재 육성 및 발
굴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[5]. 이상적인 신체조
성은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
일반적으로 체지방량이 적을수록 경기력이 향상
되며, 적정체중을 만들어 이를 유지 하는 것이 
경기력 향상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[6]. 따
라서 체육에 대한 잠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
신체조성을 고려한 체력평가의 과정이 필요하기
에[7], 축구영재 조기 발굴에 있어 적정한 신체조
성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우수한 운동선수를 
육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.
  축구경기에서의 근력은 빠른 속도, 점프, 킥, 
태클, 방향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초체력 요인이
며, 순발력은 짧은 움직임 동안에 몸을 가속화시
키는데 필요한 요인으로[8], 축구 경기의 결정적 
순간은 무산소적인 활동으로 구성되고, 순간적인 
볼 소유와 골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
인이 된다. 민첩성의 경우, 축구 선수의 능력을 
일반인과 가장 뚜렷이 구분 짓는 능력으로 빠른 
방향 전환에 필요한 요인이 되며[9], 근력과 관절
의 가동범위로 다이내믹한 축구경기 시 중요한 
안전요인으로 유연성이 강조된다[9,10]. 축구경기 
동안 주 대사경로는 유산소적이기 때문에 지구력
과 순발력, 파워, 스피드, 피로회복 속도를 측정
하는 것이 적절하다[11].
  자기조절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
적이고,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
해 자신의 행동, 사고,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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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roup Grade Age(yrs) Height(㎝) Weight(㎏) BMI(㎏/㎡)

Lower(n=40) 2.35±0.48 9.51±0.73 128.98±4.64 27.30±4.51 16.32±1.90

Senior(n=40) 4.73±0.72 11.77±0.69 142.03±8.84 39.03±8.92 19.24±3.38

Values are M±SD

Table 1.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

력으로[12], 스스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제하고 
목표를 위해 충동이나 유혹에 견딜 수 있는 능력
으로도 정의되고, 특정행동을 유지해 가는데 중요
한 요소로 꼽힌다[13,14]. 따라서 학습자의 목표
설정을 활성화시키고, 상황에서 주어진 내용과 목
표에 접근하게 하는 인지, 동기, 행동을 조절하고 
모니터링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
[15,16].
 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은 운동을 지속해서 참여
할 의지를 높여주며, 자신감, 건강증진, 행복 등
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[17]. 또한, 중·
고등학생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높은 자기효능
감은 자기 조절과 대처, 불안, 긴장 등의 부적 정
서를 감소시키고,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이끌어냄
으로써 운동지속의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
것으로 보고된다[18]. 따라서 축구영재들의 자기
조절능력과 자기효능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본 
축구영재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 여부를 확인하는 
지표로도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.
  축구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경기 운용이 팀의 
경기 흐름을 결정하고, 이러한 경기 흐름이 다시 
선수 개개인의 경기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날
로그 방식의 흐름 중심 경기이다. 아날로그 방식
의 흐름은 선수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행
동적으로 발현되며, 심리적인 문제를 상황과 적합
한 흐름에 맞게끔 유지하는데 필요하다[19]. 유소
년 시기에는 자신감, 우울, 불안, 분노 등의 감정
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, 이러한 
심리적인 요인은 축구 경기력에 있어 결정적인 
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자기조
절능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.
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구영재로 선발된 초등
학교 저학년(1∼3학년)과 고학년(4∼6학년) 남학
생을 대상으로 전문실기, 인문학, 멘토 특강, 경
기 관람 등이 포함된 24주간의 축구영재 프로그
램이 신체조성, 기초체력,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
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저학년과 고학

년 중 어떠한 집단이 프로그램의 효과 높은지를 
알아보고자 한다.

2. 연구방법

2.1. 연구대상

  본 연구의 대상자는 S특별시 초등학생을 대상
으로 초기 선발인원 100명 중 최종적으로 축구영
재 프로그램을 수행한 80명을 저학년 그룹 40명, 
고학년 그룹 40명으로 분류하였다. 연구에 들어
가기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
충분히 전달 및 이해시켰으며, 대상자들의 부모에
게 사전 동의를 얻었다.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
<Table 1>과 같다.

2.2. 측정항목 및 방법

  모든 검사항목은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신체
조성, 기초체력,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
대하여 프로그램 전, 후 총 2회 측정하였다.

  2.2.1. 체격 및 신체조성

  신장과 체중, BMI, 근육량 및 체지방량은 간편
한 복장을 착용한 후 X-SCAN PLUS Ⅱ(JAWON 
Medical, Korea)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

  2.2.2. 기초체력

  1) 20 m 왕복오래달리기(심폐지구력)
  20 m 구간을 초기 8 km/h의 속도로 시작하여 
1분 간격으로 0.5 km/h씩 신호음 간격이 점증적
으로 빨라지도록 설정되어 있는 음원을 이용하여 
측정하였다. 대상자는 신호음에 의해 출발을 하
며, 규칙적으로 빨라지는 오디오 리듬에 맞춰 20 
m 구간을 계속해서 달리다가 신호음에 맞춰 뛰
는 것을 2회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때에 테스트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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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하여 그때까지 20 m의 구간을 달린 총 횟수
를 기록하였다.

  2) 팔굽혀 펴기(근력 및 근지구력)
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30 cm 높이의 팔굽혀 
펴기 보조대를 잡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
팔이 지면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, 몸을 직선으로 
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보
조대와 5 cm 이내가 되었다가 다시 완전히 팔을 
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하여, 2분간 수행된 횟수를 
기록하였다.

  3)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(유연성)
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를 이용하여 제
자리에 앉아서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
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쳐, 손가락 끝이 2초 정
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전자동으로 읽고, 
2회 실시 중 좋은 기록을 cm 단위로 기록하였다.

  4) 제자리 멀리뛰기(순발력)
설치된 구름판 위에 선을 넘지 않도록 올라선 후 
점프를 위한 상체준비동작과 함께 최대한 멀리 
뛰도록 하였으며, 구름판과 가장 가까운 착지지점
까지의 거리를 cm 측정하며 총 2회 실시하였다.

  5) 사이드 스텝(민첩성)
사이드 스텝 측정기를 이용하여 1 m의 간격을 
둔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 발을 벌리고 서도록 
한 후, 시작이라는 구령과 함께 스텝하여 한쪽 
발이 좌측 또는 우측의 선을 밟거나 넘어서고 다
시 중앙선을 중심으로 반대쪽 선이나 선 밖으로 
뛰는 동작을 20 초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였다.

  2.2.3. 자기조절능력

 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
기 위하여 Kendall과 Wilcox[20]이 초등학생을 
대상으로 개발한 SCRS(Self-Control Rating 
Scale)를 바탕으로 이순규[21]의 수정본을 김문신
[22]이 아동의 수준에 맞게 자기 보고식 척도로 
수정한 것을 2명의 아동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 
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이해 할 수 있는 문장(예 
: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
을 지키는 편이다)으로 수정·보완하여 자기 보고
식 척도로 사용하였다.
  본 조사분석에서는 총 33문항으로, 10문항은 

자기조절을 기술한 것이며, 13문항은 충동성을 
기술한 것이고, 나머지 10문항은 두 가지 가능성
을 기술한 것이다.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점 
척도로 수정하였으며, 총 165점 만점으로 점수가 
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
가하였다.
 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
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.83이었다.

  2.2.4. 자기효능감

  개인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
차정은[23]이 수정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척도
를 연구자와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2명
과 함께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번안하여 
사용하였다.
  비교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
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본 검사는 자신감(곤란
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심리상태 검사), 자기조
절효능감(일의 순서적인 처리능력과 정보 활용능
력에 대한 검사), 과제난이도 선호(쉬운 일과 어
려운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태도 검사), 
이렇게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, 총 24문항으
로 구성되었다. 모든 문항은 5점 척도(1점(매우 
아니다), 5점(매우 그렇다))로 구성되었으며, 점수
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평가하였다.
  이 연구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신뢰도 분석 
결과를 살펴보면, 전체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을 저
해하는 10번 문항을 제거하고 Cronbach's α값이 
.86으로 나타났으며, 자신감 영역은 .67, 자기조
절효능감은 .81, 과제난이도 선호는 .78로 각각 
나타났다.

2.3. 축구영재 프로그램

  본 연구의 축구영재 프로그램은 축구 재능 발
굴과 인문 교육 프로그램의 결합으로 전인적 인
재를 양성하고, 나아가 국내 축구 경쟁력 강화를 
위한 유소년 축구 인재를 육성하는데 의의를 두
었다. 축구영재 프로그램은 크게 축구교실, 축구 
인문학 교육, 멘토 특강, K-리그 관람, 평가전으
로 구성되어 실시하였다. 구체적인 절차는 2월 
서류심사, 인터뷰 및 사전 기초체력능력을 테스트
하여 영재를 선발 한 후, 3월~6월에 걸쳐 체력훈
련 및 축구기술교육을 통한 아동의 기초체력, 코
디네이션, 기본기 훈련을 주 1회, 16회기의 축구
교실을 실시하였고, 7~8월의 여름방학기간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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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 Group Pre Post Change t F

Muscle
Mass
(㎏)

Lower
(n=40)

20.83
±4.15

22.57
±4.61

1.74
±1.63

-6.757*** Group 68.183***

Senior
(n=40)

29.52
±5.19

31.77
±5.77

2.25
±1.83

-7.797*** Time 99.935***

t-value -8.261*** -7.878*** -1.326 interaction 1.880

Fat
Mass
(㎏)

Lower
(n=40)

19.48
±9.13

16.80
±8.33

-2.69
±5.51

3.083** Group 2.145

Senior
(n=40)

22.83
±8.98

19.49
±8.94

-3.34
±4.30

4.904*** Time 32.293***

t-value -1.651 -1.393 0.590 interaction 0.322

**p<.01, ***p<.001

Table 2.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M±SD)

주 2~3회의 집중교육(축구교실)을 실시함으로서 
훈련태도, 소질, 잠재성, 성장가능성, 경기감각 등
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. 또한 인문 교육
의 결합으로 정서·사회적 영역의 리더십 배양하기 
위해 스포츠 윤리, 글로벌 축구 문화와 역사를 
통한 리더십 배양강좌, 축구 관련 영화, 도서, 인
터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체험강좌를 실시하
였으며, 멘토 특강 시간을 통해 강력한 동기부여
를 제공하고, 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 체득 및 
K-리그 관람과 평가전 경기를 통한 전술 교육응
용력과 협동심, 책임감을 고취시켜 축구 실전 경
기 감각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다.

2.4 자료처리

  자료처리는 SPSS Ver 20.0을 이용하여 측정항
목에 대한 평균값(M)과 표준편차(SD)를 산출하
여, 축구영재 프로그램 전·후의 항목별 평균값 차
의 비교를 위해 그룹 내 차이는 paired t-test, 그
룹 간 차이는 independent t-test를 실시하였으
며,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검증을 위하여 
two-way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실시하
였고, 통계적 유의확률은 p<.05로 설정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  본 연구는 S특별시 초등학생 중 축구영재 프로
그램을 수행한 남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저학년 
그룹 40명, 고학년 그룹 40명으로 분류하여 24주

간의 축구영재 운동프로그램 실시가 신체조성, 기
초체력,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
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. 다음과 같은 
연구결과를 얻었다.

3.1. 신체조성

  축구영재 프로그램 전·후의 근육량, 체지방량의 
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룹 내, 그룹 간 측정 
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<Table 2>와 같다. 근육량
은 그룹 내 변화에서 저학년(p<.001)과 고학년
(p<.001)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, 그룹 간 
차이는 운동 전과 후에 저학년 보다 고학년이 유
의하게 높게 나타났고(p<.001), 그룹 간(p<.001), 
시기 간(p<.001) 주 효과가 나타났다. 체지방량은 
그룹 내 변화에서 저학년(p<.01)과 고학년
(p<.001)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, 시기 간
(p<.001) 주 효과가 나타났다.
  신체조성은 신체의 발달정도를 평가하는 항목
으로 신체구성의 비율은 나이 성별, 개인의 특성
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, 건강, 신체활동 및 운동
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[24].
  축구경기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
서는 원활한 에너지대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
는 제지방과 체지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
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[25]. 본 연구결과 운동프
로그램 적용 후 근육량은 증가하고 체지방량은 
감소가 일어나,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량이 감소
하는 일반적인 운동프로그램 적용 후의 연구결과
를 지지하였다[26]. 이러한 결과는, 신체조성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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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체활동의 증가에 따
른 제지방량의 증가와 체지방 감소에 기인한 것
이라 생각되며, 영재프로그램의 특성 상 본인의 
생활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식습관의 변화
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되고, 성장기 
아동의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변화가 중요한 
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.

3.2. 체력

  축구영재 프로그램 전·후의 체력의 변화를 알
아보기 위하여 그룹 내, 그룹 간 측정 자료를 분
석한 결과는 <Fig. 1∼5>와 같다. 그룹 내 변화에
서 체력의 모든 변인이 저학년(p<.001)과 고학년
(p<.001)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, 그룹 간 
차이는 심폐지구력이 운동 전(p<.01)과 후
(p<.001)에 저학년 보다 고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
나타났고, 변화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
않았다. 또한, 그룹 간(p<.01), 시기 간(p<.001) 
주 효과가 나타났다. 근력의 그룹 간 차이는 운
동 전(p<.01)과 후(p<.05)에 저학년 보다 고학년
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, 변화값은 유의한 차
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 또한 그룹 간(p<.01), 시
기 간(p<.001) 주 효과가 나타났다. 유연성은 시
기 간(p<.001) 주 효과가 나타났다. 순발력의 그
룹 간 차이는 운동 전(p<.001)과 후(p<.001)에 
저학년 보다 고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, 
그룹 간(p<.001), 시기 간(p<.001) 주 효과가 나
타났다. 민첩성의 그룹 간 차이는 운동 전에 저
학년 보다 고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
(p<.01), 운동 후와 변화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
나지 않았다. 또한 그룹 간(p<.05), 시기 간
(p<.001) 주 효과가 나타났다.
  체력은 학령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밀접한 
연관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
[27]. 또한, 체력은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유의미
한 관계가 있는데, 장세웅 등[28]의 선행연구 결
과 체력상위 집단일 경우 하위집단에 비해 불안, 
우울, 분노, 피로, 혼란 등의 부정적 정서 요인들
이 감소하고, 활력, 자신감, 자기효능감 등 긍정
적 정서는 증가한다고 하였다. 또한, 체력요소가 
높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의 요소에서도 높은 수
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연구결과 체력
변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저학년에 
비해 고학년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. 
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의 발육발달정도, 인지기능

   Fig. 1. Comparison of muscular strength 
          and muscular endurance.
          ***p<.001 Pre vs Post
          #p<.05, ##p<.01 Lower vs Senior

      Fig. 2. Comparison of agility.
             ***p<.001 Pre vs Post

 Fig. 3. Comparison of power.
        ***p<.001 Pre vs Post
        ##p<.01, ###p<.001 Lower vs Seni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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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Fig. 4. Comparison of flexibility.
           ***p<.001 Pre vs Post

  Fig. 5. Comparison of cardiorespiratory 
         endurance.
         ***p<.001 Pre vs Post
         ##p<.01, ###p<.001 Lower vs Senior

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. 또한, 본 연
구에 실시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체육영재 프로
그램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으며, 신뢰도가 높은 
자료임이 판단된다.

3.3.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

 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
위하여 그룹 내 그룹 간 축구영재 프로그램 전·
후의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<Table 3>과 같
다.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은 그룹 내 변화에
서 저학년(p<.01)과 고학년(p<.01) 모두 유의하게 
증가하였으며, 그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. 
또한 시기 간(p<.001) 주 효과가 나타났다.
  체육에서의 긍정적인 정서란 활기차고 활력이 

있으며, 즐거움이나 재미를 느끼는 심리상태를 말
한다[29]. 영재 아동들의 정서와 관련된 부정적인 
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변의 높은 기대로 인하여 
영재아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, 비현실적인 기대
를 설정함으로써 실패감과 자존감 하락을 유발하
며,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우울성향이 높아진다고 
하였다[30]. 반면, 긍정적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
성공적 성취와 주변의 칭찬을 경험함으로써 자존
감이 높으며, 높은 수행성취능력과 외향적인 성격
을 가지고 있어 보다 높은 심리적 안정을 보인다
고 하였다[31]. 본 연구결과 두 그룹 모두 자기조
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는데, 이는 영재
아동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뒷받침해주는 선행
연구를 지지한다. 또한, 본 체육영재프로그램의 
특성인 실기교육과 인문교육의 결합으로 정서·사
회적 영역의 리더십 배양, 체험강좌, 멘토 특강을 
통한 동기부여 제공으로 심리상태의 긍정적인 변
화를 미친것으로 사료되며, 본 연구 프로그램의 
효과를 입증한다.

4. 결 론

  본 연구는 24주간의 축구 영재프로그램을 수행
한 저학년과 고학년 남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
신체조성, 기초체력,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
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. 본 연구를 
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.
  첫째, 신체조성 중 근육량은 두 그룹 모두 유
의하게 증가하였고,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
났으며, 체지방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. 
  둘째, 기초체력은 모든 변인에서 두 그룹 모두 
유의하게 증가하였고, 심폐지구력, 근력, 순발력
에서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다. 
  셋째, 자기조절능력은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
증가하였으나, 그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.
넷째, 자기효능감은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
하였으나, 그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.
  결과적으로 축구영재프로그램은 학년에 관계없
이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며 자기조절
능력,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
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
다양한 체육영재프로그램의 활성과 지속적인 관
심이 요구되며, 체육영재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
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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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 Group Pre Post Change t F

Self-
control
(score)

Lower

(n=40)

104.30
±9.47

107.80
±9.68

3.50
±7.07

-3.130** Group 2.805

Senior

(n=40)

107.38
±9.39

112.15
±11.25

4.78
±8.29

-3.644** Time 21.053***

t-value -1.459 -1.854 -0.740 interaction 0.606

Self-
efficacy
(score)

Lower

(n=40)

72.95
±11.09

77.88
±10.02

4.93
±9.32

-3.343** Group 0.129

Senior

(n=40)

73.98
±7.40

77.95
±8.29

3.98
±8.08

-3.112** Time 21.934***

t-value -0.486 -0.036 0.487 interaction 0.226
**p<.01, ***p<.001  

Table 3. Comparison of Self-control ability and efficac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M±S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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